
대전지방기상청-도로교통공단

기상기후업무 협력 증진 업무협약 체결
- 도로교통 분야 기상융합서비스 개발로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

□ 대전지방기상청(청장 박훈)과 도로교통공단 본부(이사장 이주민)는
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기상기후업무와 도로교통업무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협약의 주요 내용은 

△ 도로교통 사고분석 지원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 개발 및 지원 

△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지원 및 활용 

△ 기술개발 관련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과 협업 등이다.

□ 대전지방기상청은 2020년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대전․세종․충남 도로교통 안전지원 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2021년에는 도로교통공단 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교통 사고분석 지원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사업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개발된 기상융합서비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교통사고 조사분석 및 안전

개선 사업 분야 정책 등 의사 결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대전지방기상청장은 “도로교통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도로교통

사고분석 지원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여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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